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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기업, 영업비용 지나치다!
영업비용 사용비율 하위 50% 차지 … 수익성 악화요인 작용

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 등이 상장기업들의 수익성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.

증권선물거래소가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반기 보고서를 토대로 454사의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

용을 조사한 결과,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92.43%로 2004년 상반기 88.93%보다 3.50%p 상승

했다.

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과 당기상품 매입액을 합한 금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 값이며, 판매관리비

는 급여와 복리후생비, 임차료, 접대비, 감가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뜻한다.

2005년 상반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81.88%로 2004년 상반기 대비 3.36%p 상승했고, 매출총이익(매

출액-매출원가) 중 판관비의 비중도 58.19%로 9.74%p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된 것

으로 분석됐다.

매출액 중 영업비용 비중이 가장 크게 높아진 업종은 전기․전자로 2004년 상반기 80.54%에서 2005년 상반

기에는 91.51%로 10.97%p 높아졌다.

다음으로는 비금속광물과 운수장비가 2004년 상반기 84.54%, 93.82%에서 2005년 상반기 93.67%, 97.46%로 

9.13%p, 3.64%p 상승했다.

반면, 섬유․의복업종은 2004년에는 영업비용이 매출액의 101.71%로 영업적자 상태였으나 2005년 상반기에

는 96.79%로 낮아졌다.

매출액 중 영업비용 비율 하위기업(2005.H1) (단위: 100만원)

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용이 가장 낮은 회사는 POSCO로 2004년 75.71%에서 더욱 낮아진 68.24%에 불

과했고 일성신약(71.13%), KT&G(71.45%), 환인제약(71.57 %) 순이었다.

재벌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이 주력기업 삼성전자의 영업비용비율이 73.66%에서 86.13%로 급상승한데 따른 영

향 등으로 상장 계열사 전체로도 80.52%에서 90.56%로 10.04%p의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, 한화그룹 

계열사들은 91.68%에서 90.61%로 1.07%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.

<화학저널 2005/08/30>

순위 회사명 매출액 영업비용 비율(%)

1 POSCO 11,933,834 7,529,652 68.24

2 일성신약 39,160 27,860 71.13

3 KT&G 928,762 663,635 71.45

4 환인제약 33,858 24,232 71.57

5 광주신세계 48,425 35,999 74.34

6 종근당 110,581 83,344 75.37

7 현대백화점 365,235 277,562 76.00

8 태평양 610,755 465,696 76.25

9 동양백화점 38,224 29,314 76.69

10 근화제약 28,451 21,823 76.70


